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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입시, 아는 만큼 보인다_ 신동원 쌤의 입시 용어 해설

본지 894호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고교학점제까지 
“학생 수 감소 시대 직면한 고교와 대학, 대입 제도 근본적 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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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차 등급] 교과 성적 또는 수능 영역별 석차 백분율을 9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9등급으로 

표시한 성적. 한편, 절대평가를 하는 수능 영어와 한국사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9개 등급으로 구분함. 수능 등급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나 정시 

모집에서 지원 자격으로 주로 활용됨.

✚   수시 전형에서 수험생들의 1차 관문은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거의 모든 대학이 수능 등급으

로 제시하는데,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물론 건국대 및 광운대, 한양대 등 수시 모집에

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있고 연세대도 전면 폐지하는 등 최저 기준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서울대 지역 균형 선발 전형 및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 성균관대 및 서강

대 논술 전형 등에서 비교적 높은 등급의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교과 성적입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부분

의 대학은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전형합니다. 종합 전형에서도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석차 등급을 분석해보면 

그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석차 등급은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학에 따라 

전 과목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성적이 좋은 몇 과목을 선택하여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한두 학기 

또는 일부 과목의 시험을 실패했더라도 학교 시험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단에 선 37년 동안 학부모

들의 의견을 일일이 듣고 소

통하려 노력했다. 서울 휘문

고 진학교감, 서울중등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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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진학 지도 현장에서 얻

은 노하우를 전국 진학 교사

와 학부모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글도 쓰고 강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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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입학하는 고1 학생들의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 없이 A부터 C

까지 3단계 성취도로 평가돼 대입 전

형 자료로 제공되며, 2025년에는 모든 

과목이 성취도 평가로 전환된다. 

석차 등급 1 2 3 4 5 6 7 8 9

구성비(%) 4% 7% 12% 17% 20% 17% 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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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에서
9등급제

영어 절대평가에서
9등급제

한국사 절대평가에서 
9등급제

(6등급 이하 삭제)

석차 등급 1 2 3 4 5 6 7 8 9

원점수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39~30 29~20 19 이하

2019 수능 구성비(%) 5.30 14.34 18.51 20.91 16.53 10.67 7.43 4.59 1.73

석차 등급 1 2 3 4 5

원점수 50~40 39~35 34~30 29~25 24~20

2019 수능 구성비(%) 36.52 15.04 14.09 12.11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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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최후 보루는 영어 과목이라고? 
서강대는 2019 수시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을 국, 영, 수(가/나), 탐구(사/과) 1과목 중 3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100명 중에서 88명을 이겨야 꼴찌로 2등급이 됩니다. 이런 과목이 세 과목 이상이어야 기준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영어를 꼭 2등급 이내로 받으라고 당부합니다. 2019 수능에서 수학 나형 원점수 88점은 1등급, 83점은 

3등급이었습니다. 5점 차이, 즉 2문제 차이로 2개 등급이 떨어집니다. 탐구는 심지어 1문제 차이밖에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1등급과 3등급의 최소 차이가 11점(90점과 79점의 차이)입니다. 90점대에서 70점대로 추락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려웠다는 

2019 수능 영어에서 19.6%나 1, 2등급을 받았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기에 좋은 과목은 바로 영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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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수능에서 가장 쉽게 출제된 과목은 사회탐구 중 <윤리와 사상>이었습니

다. 응시자 3만3천476명 중 9.9%인 3천306명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만점을 

받은 수험생도 백분위는 95점으로 사회탐구 9과목 중에서 최하점을 받았습니

다. 만점자의 표준점수도 <경제> 69점보다 5점이나 낮은 64점이었습니다. 그

렇다면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수험생 모두가 피해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

다. 1등급은 상위 4%까지이므로 1천339명만 받을 수 있는데 만점자가 3천306

명이므로 이들은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 인원은 7%이므로 2천343명

인데 실제로 3천743명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응시자의 21.06%가 1, 2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최저 기준을 채우는 데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시험 등급 산정은 수능과 다릅니다. 수능은 석차를 기준으로, 학

교 시험은 중간 석차[석차+(동점자-1)/2]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예

를 들어 학교 시험에서 응시자 100명이 시험을 봐서 만점자가 11명이 나왔다

면 만점자들의 중간 석차는 1+(11-1)/2=6위가 되며, 응시자 100명 중 6위는 

중간 석차 백분율이 6%가 되고, 4%가 넘으므로 만점자 11명은 모두 2등급이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너무 쉽게 출제해 만점자가 많아지면 1등

급은 증발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렵게 출제하거나, 동점자를 줄이기 위해 문항 

당 배점을 소수점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능은 쉽게 출제할수록 

수험생에게 유리하고 학교 시험은 

쉽게 출제할수록 재학생에게 불리합니다. 

석차 등급을 산출할 때 학교 시험은 

중간 석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왜?

담임 선생님

국어·영어 2등급, 물리I 4등급, 

지구과학I 2등급이지?

담임 선생님

서강대 최저 맞추었으니 

걱정 말고 논술 준비나 철저히 해!

담임 선생님

선생님! 서강대 논술을 

포기하겠습니다.

김내일

네, 맞습니다. 

수학도 4등급이고요!

김내일

네? 어떻게요?

김내일

수능 최저를 못 맞췄습니다.

김내일

*대학별 수능 최저 기준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강대는(아래 심화사례 참조) 탐구  두 과목 중 하나를 별도

의 영역으로 인정합니다. 김내일 학생은 수학과 물리I이 4등

급이라도 국, 영, 탐(지구과학I)의 등급 합이 6등급이므로 최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